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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이 여가활동 참여 시 여가유능감, 여가 몰입 및 여가만족도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 인천, 경기에 소재한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남녀학생을 

대상으로 총 360부의 설문지 중 연구 자료로 부적절한 52부를 제외한 308부가 최종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

다.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통계패키지 SPSS 15.0과 AMOS 7.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신

뢰도분석, 상관관계 분석, 구조방정식 모델을 사용하였다. 대학생이 여가활동 참여 시 여가유능감, 여가몰입, 

여가만족도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첫째, 여가유능감은 여가몰입에 영향을 미치다. 둘째, 여가유능감

은 여가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셋째, 여가몰입은 여가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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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leisure competence, 

leisure flow, and leisure satisf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ting in leisure activity . The 

subjects were selected by stratified cluster random sampling method. They were composed of 

308 students who had been leisure activity participating in university students. The Leisure 

competence(Ahn, 2005), Leisure flow(Lee, 2006), Leisure satisfaction(Ahn, 2009) were used for 

collecting data. In consequence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3sub-factors(leisure competence), 

5sub-factors(leisure flow), and 5sub-factor(leisure satisfaction were found. Cronbach’s α 

coefficient were .726∼.850, .537∼.887, .764∼.943 respectively. For the statistical analysis, SPSS 

15.0 and AMOS 7.0 were utilized. The relationship between research variables were examined 

by the frequency, explore factor, reliability, corelatio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The 

significance level of all test was p<.05.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leisure competence 

did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leisure flow. Second, leisure competence didn't have influence 

on leisure satisfaction. Final, leisure flow did have positive influence on leisure satisf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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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여가는 개인의 생활수준이나 복지수준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지표로 사용되며 여가를 통해 개인은 다양한 

긍정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으며 가장 궁극적인 성과는 

여가활동이 행복감, 즉 만족감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현

재와 미래는 물론 인간의 생활에서 주된 관심사는 개인

의 행복이며, 질 높은 삶의 의미이다[7]. 이러한 여가는 

우리들에게 창조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간

이 되기에 그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현대사회

에서 여가사회로 변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학은 올바른 사회인을 양성하는 조직으로서, 상생

적인 두 가지 목적을 추구한다. 첫째는 교양을 쌓는 것

이며, 둘째는 전문성을 함양하는 것이다. 이는 유능한 

전문 인력과 훌륭한 교양인의 양성을 의미한다[26]. 대

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은 미래의 삶을 개척하기 위해 

지적인 능력을 개발하고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 및 개선

해 나가며, 자신을 발견하고 생활방식을 터득하는 데에 

있어서 대학시절 중에 다양한 경험과 여가활동을 필요

로 한다. 대학생들에게 주어진 여가가 보다 창조적으로 

사용됨으로써 학업능률의 향상은 물론 원만한 대인관계

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욕구충족 및 스트레스 

해소, 휴식, 취미생활 영위 등 자기표현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가활동의 의미는 더욱 중요하다[3].

우리나라 대학생활의 특징은 고등학교 졸업 후 급격

히 늘어난 여가시간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여가시간

을 건전하고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등기관에서 

체계적인 여가 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하선우[27]

는 대학생의 여가활동참여는 개개인에게 형성된 여가

활동 관여도에 의해 영향을 받고 이는 사회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기초를 마련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대학시절

은 자신의 가치관을 정립해 나가는 중요한 시기라는 점

에서 여가시간의 증대와 다양한 여가활동을 선택, 참여 

하는 데 있어서 여가유능감과 여가몰입, 그리고 여가만

족도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럼 여가유능감과 여가몰입, 여가만족도에 관한 이

론적 배경을 살펴보면 첫째, 여가유능감이란 개인이 여

가활동에서 발휘할 수 있다고 느끼는 개인의 능력을 의

미하는 것으로 여가활동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개인의 

능력을 뜻한다[38]. 즉, 인간은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자기 생활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들을 

스스로 통제하고자 한다. 이러한 통제력을 통해서 자발

적으로 여가활동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유능감을 지각

하게 되고, 이러한 지각수준을 반복하게 되면 내재적 

동기가 발현되어 다른 형태의 여가유능감으로 전이된

다고 하였다[14]. 이러한 여가유능감에 관한 선행연구

들에 따르면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감이 높으며[35][39], 여가유능감이 여가체험의 중

요한 변인임을 증명하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11][30][34].

둘째, 여가몰입이란 여가활동 참여자가 주어진 환경

과 최적의 상호작용을 이룰 때 발생될 수 있고, 여가만

족도와 관련된 사회 심리적 메커니즘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36]. 이 이론은 여가가 다양한 형태의 일, 놀이, 교

육, 종교 활동 등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관점에 이론

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여가활동의 몰입상태는 개인의 

능력과 참여하고 있는 여가활동의 난이도가 균형을 이

룰 때 발생한다. 이러한 여가몰입이 일부 선행연구들

[2][16][21]을 통해 여가활동과 여가만족도에 밀접한 관

계를 연결해 주는 동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셋째, 여가만족이란 여가활동 참여자를 중심으로 그 

활동에 내재된 즐거움과 만족감을 주는 것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42]. 또한 여가만족도는 물질적, 심리적, 감

정적, 사회적,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까지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5][35][43]. 대학생의 여가만족에 관한 연구로는 

동아리 참여유형과 여가정체성의 여가만족[25], 남자대

학생의 참여 동기 여가만족, 심리적 행복감[9] 등 대학

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변인들이 연구되고 있으나 아

직까지 여가유능감과 여가몰입, 그리고 여가만족도와 

관련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렇듯 여가유능감과 여가몰입, 그리고 여가만족도

는 현재 살아가고 있는 대학생이 여가활동을 선택, 참

여 또는 전이되는 데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임을 선행연

구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1][7][10][19][41]. 미래사회의 

주역인 대학생,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하고 있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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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능감은 여가활동참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

며, 이와 함께 여가몰입, 여가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여가유능감이 여가

활동 참여 시 여가몰입, 여가만족도 간의 관계를 규명

하고자 한다. 또한 다양한 여가활동을 선택할 수 있는 

대학생에게 여가시간을 보다 창의적이고, 자기계발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여가 교육 프

로그램의 개발과 여가산업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

함과 동시에 인간행동심리 분석에 있어서 본 연구의 의

의가 있다.

1.2 연구의 가설 및 모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대학생의 여가유능감은 여가몰입에 영향을 미

칠 것이다. 둘째, 대학생의 여가유능감은 여가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대학생의 여가몰입은 여가만

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 1. 연구 모형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대상자 표본 추출과정은 

비확률표본추출법 중 유층집락무선추출법을 이용하여 

서울, 인천, 경기 3개 지역에 소재한 대학 각 2개 학교를 

선정하여 남·여 각각 50명을 선정하였다. 연구에 사용

된 자료의 수는 총 36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무성의

하게 답하거나 연구에 적절하지 않은 17부와 연구 자료

로 부적절한 35부를 제외한 308부가 최종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설문지 배부 및 수집 기간은 2010년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가 

150명(48.7%), 여자 158명(51.3%)이었고, 연령에서는 

21세 이하 127명(41.2%), 22세-24세 106명(34.4%), 25

세 이상 75명(24.4%), 학과별로는 인문사회계열 110명

(35.7%), 자연과학계열 116명(37.7%), 예체능계열 82명

(26.6%), 월평균용돈은 10-50만원(82.1%)로 평균 사용 

용돈이 30만원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성격에서는 적극

적 132명(4.9%), 보통 139명(45.1%), 소극적 37명

(12.0%)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n=308)
변인 구 분 사례 수 비율(%)

성별
남자 150 48.7
여자 158 51.3

연령
21세미만 127 41.2
22-24세 106 34.4
25세이상 75 24.4

월평균
용돈

10만원미만 11 3.6
10-30만원미만 106 34.4
30-50만원미만 147 47.7
50만원이상 44 14.3

학과
인문사회계열 110 35.7
자연과학계열 116 37.7
예체능계열 82 26.6

자신의
성격

적극적 132 42.9
보  통 139 45.1
소극적 37 12.0

2. 조사도구
2.1 여가유능감
여가유능감이란, 여가활동에서 발휘할 수 있다고 느

끼는 개인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다[38]. 여가유능감 

요인의 측정도구는 Wit & Ellis[45]가 개발한 여가진단

도구를 김영호[6]가 번안하고 안병욱[15]이 사용한 문

항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에 적합하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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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여가몰입
여가몰입이란, 인간이 내적으로 동기화된 흥미 있는 

활동을 행할 경우, 시간과 공간 개념을 의식하지 않고 

행위 자체에 빠져드는 것이다[36]. 여가몰입 요인의 측

정도구는 Csikszentmihalyi & Rathunche[37]의 The 

measurement of flow in everyday life를 바탕으로 

Jackson & Marsh[40]가 개발한 측정도구를 김지영[8]

이 사용한 설문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2.3 여가만족도
여가만족도란, 여가활동에 참여하면서 느끼는 개개

인의 즐거움 또는 만족감으로서 여가활동의 선택, 참가, 

재참여 그리고 중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42]. 

여가만족도 요인의 측정도구는 안병욱[17]이 개발한 한

국 성인의 여가만족 측정도구 문항을 사용하였다.

3. 조사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도
3.1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본 연구의 여가유능감, 여가몰입, 여가만족도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

였다[표 2][표 3][표 4]. 요인추출모델은 주성분분석을 

이용하였고, 회전방법은 직각회전방법 중 베리맥스를 

이용하였다. 각 요인은 고유치 1.0 이상과 요인부하량 

.5 이상인 요인만을 추출하였으며, 전체 요인들의 설명

력 기준은 80% 내외로 결정하였다[24].

각 변인별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값을 확인하였으며, 각 요인에 관한 신뢰도계수는 다음 

[표 2][표 3][표 4]와 같다. 일반적으로 신뢰도의 측정방

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Cronbach's α는 설문문항이 동

질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13].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여가유능감 .726-.850, 여가몰입 .537-.887, 여가만족도 

.764-.943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여가유능감 요인분석 결과
설문 문항 사회적유능감 인지적유능감 신체적유능감

10. 만족함 .871 .129 .119
7. 동료가 많음 .850 .206 -.046
11. 즐거움 .774 .031 -.001
4. 사람들과 어울림 .740 .270 .219
2. 잘 생각함 .107 .822 .079
13. 영리함 -.018 .810 -.023
5. 기술을 잘 기억 .218 .662 .000
1. 성취감 .313 .661 .142
12. 빠르게 배움 .146 -.037 .824
3. 다른 사람보다 잘함 .040 .083 .790
8. 신체활동을 잘함 .001 .078 .782

Eigen-value 2.807 2.355 2.005
% of Variance 25.521 21.408 18.228
Cumulative % 25.521 46.929 65.157
Cronbach's α .850 .753 .726

표 3. 여가몰입 요인분석 결과

설문 문항
자목적
경험

통제능
력

도전과 
기술

시간의 
변형

무아경

5. 즐기고 있음 .831 -.009 .095 -.052 -.066
22. 가치 있는 경험 .831 .081 .190 -.019 -.060
16. 좋은 느낌 .829 -.131 .192 -.049 -.111
10. 행복함 .812 -.039 .289 -.029 -.023
19. 신체를 통제 .094 .870 -.067 .109 .021
8. 활동을 통제 -.107 .841 .082 .102 -.058
13. 완전한 통제력 -.169 .729 .254 .274 -.086
3. 완전히 통제함 -.124 .674 .159 .263 -.051
1. 과제 대처능력 .292 .134 .726 .032 -.111
17. 도전과기술이같음 .319 .156 .701 -.083 -.089
11. 과제 수행 능력 .380 .205 .652 .022 -.011
15. 시간의 정지 .014 .235 -.149 .842 .100
21. 천천히 진행 -.091 .202 .098 .825 .003
14. 신경 쓰지 않음 .105 -.051 -.170 -.056 .774
20. 무신경 -.242 -.003 -.035 .164 .751
4. 타인 무신경 -.283 -.217 .496 -.002 .552

Eigen-value 3.450 3.191 2.033 1.604 1.535
% of Variance 20.292 18.771 11.956 9.436 9.031
Cumulative % 20.292 39.064 51.020 60.456 69.487
Cronbach's α .887 .849 .848 .696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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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여가만족도 요인분석 결과
설문 문항

스트레스 
해소

기술 
향상

대인관계 
증진

자기 
계발

건강증
진

4. 생활의 활력소 .891 .065 .131 .281 -.018
6. 즐거움 .882 .015 .256 .161 -.013
5. 기분전환에 도움 .878 .131 .097 .262 -.046
7. 스트레스 해소 .841 -.001 .240 .236 .085
12. 적절한 기술필
요 .040 .855 .204 .201 .095

11. 기술의 향상 -.023 .829 .075 -.105 .275
13. 지속적인 참여 .108 .802 .155 .242 -.066
14. 적절한 기술수
준 .086 .798 .325 .203 .064

16. 동호회 참여 .176 .230 .895 .088 .028
15. 서로를 이해 .216 .238 .885 .027 -.040
17. 새로운 사람만
남 .256 .213 .842 .216 -.135

2. 새로운 경험 .257 .144 .086 .888 .046
1. 자기발전에 도움 .302 .107 .153 .841 .092
3. 여가교육이 필요 .349 .268 .079 .754 .038
8. 신체건강에 도움 -.087 .075 -.100 -.039 .894
10. 자신감 부여 -.055 .141 -.063 -.003 .873
9. 정신적인 건강 .241 .055 .092 .354 .653

Eigen-value 3.562 3.007 2.674 2.625 2.122
% of Variance 20.951 17.689 15.758 15.443 12.482
Cumulative % 20.951 38.640 54.368 69.811 85.293
Cronbach's α .943 .881 .929 .903 .764

3.3 확인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은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의 개념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즉 측정 자료가 

연구 모형을 잘 설명하는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29].

본 연구에서는 Carmines & McIver[33]가 제시한 표

준 Chi-square(x²/df), Bentler[32]가 제시한 CFI(c 

omparative fit index)와 Bentler & Bonett[31]가 제시

한 NNFI(non-normed fit index)를 보여주고 있다. 

AMOS 18.0 Version에서는 NNFI를 TLI(Tuker-Lweis 

index)로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Steiger & 

Lind[44]가 개발한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을 제시하였다[28]. 적합도 지수의 기준

을 살펴보면, x²/df은 3.0이하, CFI, TLI 등의 값은 .90 

이상, RMSEA은 .08 이하, x²값에 대한 p값이 .05 이상

일 경우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본 연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각 요인구조를 설명

하는 적합지수인 x²/df, CFI, TLI, RMSEA 값은 [표 5]

와 같이 모두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변인별 적

합도 지수를 분석한 결과, 여가유능감 측정 모델의 적

합도 지수는 x²/df는 2.573, CFI는 .952, TLI는 .929, 

RMSEA는 .071이고, 여가몰입 측정 모델의 적합도 지

수는 x²/df는 6.451, CFI는 .934, TLI는 .908, RMSEA는 

.070이며, 여가만족도 측정 모델의 적합도 지수는 x²/df

는 2.854, CFI는 .962, TLI는 .942, RMSEA 는 .078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측정변수가 잠재변수를 잘 설명해 

주고 있으며, 연구 모델의 적합도 검증 절차를 진행하

여도 문제가 없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

표 5. 각 요인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구 분 x² p df x²/df CFI TLI RMSEA

여가유능감 95.219 .000 37 2.573 .952 .929 .071
여가몰입 245.755 .000 98 6.451 .934 .908 .070
여가만족도 256.866 .000 90 2.854 .962 .942 .078

4. 자료 처리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SPSS 15.0을 이용하여 빈도분

석,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가

유능감과 여가몰입, 여가만족도간의 인과관계를 알아

보기 위하여 AMOS 7.0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델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통계적 절차는 유의수준 .05

에서 검증하였다.

Ⅲ. 결과 및 논의

1. 연구 모형의 적합도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여가유능감, 여가몰입, 여가만

족도로 구성된 구조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

하여 x², df, p, x²/df, CFI, TLI 그리고 RMSEA 지수를 

사용하여 다음 [표 6]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적합도 검

증결과를 보면 x² 125.023, x²/df 2.778, CFI .939, TLI 

.894, RMSEA .076로 나타났다. x²/df의 지수가 다소 부

적합하게 나타났지만, CFI, TLI, RMSEA 지수가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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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에 연구 모델이 비교적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31-33][44].

표 6. 연구모형의 적합도 평가
x² df x²/df p CFI TLI RMSEA

125.023 45 2.778 .000 .939 .894 .076

2. 가설 검증 결과
첫 번째 가설 경로인 여가유능감은 여가몰입에 영향

을 미칠 것이라는 경로(β=2.151, t=3.272, p<.05)는 채택

되었다. 두 번째 가설 경로인 여가유능감은 여가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로(β=-.584, t=-.340, p<.05)는 

기각되었다. 세 번째 가설 경로인 여가몰입은 여가만족

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로(β=1.631, t=2.085, p<.05)

는 채택되었다.

표 7. 가설 검증 결과
경로

경로
계수

t p
채택
여부

여가유능감→여가몰입 2.151 3.272** .001 ○
여가유능감→여가만족도 -.584 -.340 .734 ×
여가몰입  →여가만족도 1.631 2.085* .037 ○

*p<.05, **p<.01.

3. 논의
현대사회는 여가 사회로 변화되고 있다. 여가시간의 

증대와 다양한 여가활동에 선택, 참여 또는 전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관점에서 

본 연구는 대학생의 여가활동참여 시 대학생 개개인이 

인지하고 있는 유능감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여가몰입

과 여가만족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

과를 바탕으로 선행연구와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생의 여가유능감은 여가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교과 과목 선정

은 대학생 스스로 결정하게 된다. 즉 자기관리가 시작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학교수업을 결정하고 자신

만을 위한 여가시간을 확보함으로서 자신의 여가를 적

절하게 즐기려는 인지적 여가유능감은 스스로 선택, 참

여하는 여가활동을 즐기고, 좋은 느낌의 경험은 여가활

동에 적극적인 몰입을 유도한다고 사료된다. 김송희[7]

의 연구에서도 여가유능감은 여가몰입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개인적인 여가활동과 집단, 단체로 참여하는 여가활

동 중 사회적 유능감은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

적 유능감은 여가몰입 중 시간의 변형과 같은 요인, 즉 

시간의 흐름을 잠시 망각하고 여가활동에 몰입하는 경

험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만큼 참여하고 있는 

여가활동에 자기 자신이 완전히 몰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백윤, 최덕환, 박래영[4]의 연구에 따르면, 

여가유능감은 자기가 경험하는 여가활동과 만족할만한 

목표를 결정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려는 내적동인으로 

발현되어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낸다는 결과는 본 연구

의 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둘째, 대학생의 여가유능감은 여가만족도에 무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

학생은 후기 청소년기로서 자신의 가치관이 완성되어

가는 시기이다. 이러한 대학시절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파악하기보다는 열정과 패기로 매사에 임하는 경우가 

있다. 혹은 본인이 선택하기보다 주위사람들, 친구, 선·

후배, 부모님의 영향을 조금씩 받는다. 즉,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자신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

에서 여가활동에 참여하다 보니, 스트레스 해소, 대인관

계 증진, 자기계발과 같은 여가만족에는 무의미하게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박희배, 김지태, 조남흥

[12]은 해양스포츠에 참여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

한 결과, 사회성함양, 성취감경험 요인이 심리적, 환경, 

사회적, 교육적 여가만족에 무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학생의 여가몰입은 여가만족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몰입은 앞에서 설명

하였듯이 여가활동참여자와 그 환경, 도전과제가 적정

수준에 도달할 때, 최적각성수준 즉 몰입에 이른다고 

하였다. 여가를 즐기고, 좋은 느낌과 같은 자목적 경험

은 여가활동이 즐거워지고 스트레스가 해소, 생활의 활

력소를 찾게 해 준다. 그리고 여가활동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 참여자가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과 같은 도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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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요인은 여가만족 요인 중 기술향상에 대한 만족도

를 높여주고, 다른 사람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을 정도

로 몰입하는 무아경요인은 새로운 경험을 하고, 이는 

여가교육의 필요성을 알게 해 주는 자기계발 만족과 관

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안병욱 등[19]은 골프참여자를 대상으로 여가몰입과 

생활만족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다른 사람의 시선은 

전혀 개의치 않고 오로지 골프에 집중하다 보면 만족도

가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엄진종[20]은 생활체육활

동 참여로 인해 스트레스를 해고하고 신체적 건강에 매

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성철[23]의 연

구에서 여가만족은 여가몰입 체험과 유의한 인과적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가몰입체험도 여가만족

과 매우 높은 인과적 관계가 있다는 쌍방적 인과관계를 

규명하였다. 이광수, 김관진[22]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에 참가함으로서 

더 만족감을 얻고 그에 따라 의욕이 넘치며 집중력이 

높아져서 그 어느 때보다도 몰입경험을 할 가능성 높고 

결과적으로 인생의 만족을 추구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의 여가활동 참여에 따른 여가유능

감과 여가 몰입, 여가만족간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목적

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방정

식 모델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대학생의 여가유능감은 여가 몰입에 영향을 미

친다. 둘째, 대학생의 여가유능감은 여가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셋째, 대학생의 여가 몰입은 여가만족에 

영향을 미친다.

이상의 연구절차를 통해 얻어진 결론을 바탕으로 후

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여가유능감, 

여가몰입, 여가만족도는 개개인의 특성, 환경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에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후속연구에서는 여

가활동유형별로 연구하여 다양한 여가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후속연구에서는 

여가유능감, 여가몰입에 관한 설문지가 우리나라 문화

에 적합한 설문 문항으로 개발하여 연구한다면, 보다 

정확한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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